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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문
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 1,19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
화 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들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
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형
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함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다문화수용성, 조절된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o this end, the data of 
1,197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8th year survey(2018)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survey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Second, it was found that whil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se relationships. Third, it was found tha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oderating the indirect effect 
that affects peer relationship through self-esteem as a mediating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upport plan was sought to positively 
form and maintain the peer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Key Words : Multicutural Adolescen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oderated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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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은 교우관계를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이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어지면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1]. 그
러므로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청소년들의 인지 및 사회
성 발달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된다. 이는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대인관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2,3].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교우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4,5].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6],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7]. 다문화 청소년들은 교우관계에서 또래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
나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고립되어 새로운 또래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서툴러 하고[8], 또래 주변을 맴도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9].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대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이질적이고 상이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Berry[10]의 문화적응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통합, 분리, 
동화, 주변인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문화적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유형 중에서 이질적이고 상이
한 문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통합 유형의 문화적응이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명된 바 있
다[11]. 우리나라의 다문화 청소년도 문화적응과정에서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경험
을 하는 경우에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에서 영향력이 큰 교우
관계에 긍정적이었다[12-14). 박샤론[13]에서는 이중문
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
었을 뿐 아니라 친구지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인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5,16],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이중
문화 수용태도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다. 박소영[17], 박지연[18], 송 영명과 이현철[19], 김
수지[20]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박동진과 
이지연[21]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을 높게 
가질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문화적응을 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다문화 청
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개방된 마음으로 수용하고, 한
국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나가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다문화 수용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22]. 그러나 이는 
비다문화 청소년들에게만 요구될 수 없는데, 다양한 문화
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같은 사회에 공존하는 다문화 청
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23]. 자
신과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개방
된 태도를 다문화 수용성이라 하는데[24],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
라 할 수 있다[25]. 홍순혜와 이숙영[26]에서는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혜영[27]에서는 다문
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다문화 수
용성의 영향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앞서 살펴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이와 함께 이중문화 수용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변인
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
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에도 이들 변인들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
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
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고,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선
행변인으로, 교우관계를 결과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매
개변인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조절변인으로 한 연구모형
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
색하고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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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
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조
절하는가?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 데
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조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다
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외국인 자
녀, 중도입국 청소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모집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본 연구에서 사용한 8차년도 조사(2018)의 청소년 
데이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
펴보면, 성별은 남성 587명(49.0%), 여성 610명(51.0%), 
연령은 16세 90명(7.5%), 17세 1,064명(88.9%), 18세 
39명(3.3%), 19세 3명(0.3%), 20세 1명(0,1%), 거주지
역은 서울 117명(9.8%), 경인지역 302명(25.2%), 충청/
강원지역 240명(20.1%), 경상지역(280명(23.4%), 전라
/제주지역 258명(21.6%), 부모 중 외국인 여부는 부 37
명(3.1%), 모 1,154명(96.4%), 두 분 모두 외국인 4명
(0.3%), 두 분 모두 한국인 2명(0.2%)인 것으로 나타났
다.

2.2 측정도구
2.2.1 이중문화 수용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BAA)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충래ㆍ홍진주[29]의 척도를 
수정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
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
이 자랑스럽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나
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나
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이며, 4점 리커
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한국문화와 
부모 국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 수용태
도가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은 .7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2 교우관계
교우관계(Peer Relationship: PR)를 측정하기 위하

여 김정남[30]과 황여정, 김경근[31]의 척도에서 발췌하
고, 양계민 외[28]가 작성한 총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
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준
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과 방과 후에도 어울린다”, 
“우리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준다”이며, 4
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척
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임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 SE)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32]의 총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
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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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
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
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다
만,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
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
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7로 나타나 비
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4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계민, 정진경[33]을 수정ㆍ보완한 이
경상 외[34]의 총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
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
년과 가장 친한 단짝 친구이 될 수 있다”, “이성친구를 사
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으로 
사귈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
혼할 수 있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
다)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
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2.5 통제변수
변인 간의 관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들의 영향

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통제변수를 설정하였
다. 성별(Gender)(남=1, 여=0), 가구의 경제적 수준
(Household Economic Status: HES)(1=아주 어렵다, 
2=어려운 편이다, 3=보통이다, 4=잘사는 편이다, 5=아주 
잘산다), 주관적 건강인식(Subjective Health 
Perception: SHP)(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건강하
지 못한 편이다, 3=건강한 편이다, 4=매우 건강하다), 다
문화가족 자녀임을 직접 알렸는지 여부(Announced 
that I am a son/daughter of multicultural family: 
AMF)(1=예, 0=아니오)이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대상 자료를 SPSS 27.0과 Hayes[35]가 개발

한 SPSS PROCESS macro 3.5.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SPSS 27.0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로 기술통계치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하기 위해 Preacher, 
Rucker & Hayes[3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을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첫
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model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다문화 청소
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
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봄으로써 정규분
포성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
값이 -.62~.07으로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58~.84이 10을 초과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의 조
건을 충족시킨 것을 확인하였다[37]. 

variables N M S.D Skewness Kurtosis
BAA 1197 29.19 4.19 .07(.07) .84(.14)
PR 1197 16.20 2.90 -.62(.07) .72(.14)
SE 1197 30.64 5.83 .06(.07) -.58(.14)
MA 1197 16.12 2.75 -.11(.07) -.12(.1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중문화, 교우관계, 자아존
중감, 다문화 수용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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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1. BAA 1
2. PR .37*** 1
3. SE .36*** .49*** 1
4. MA .38*** .32*** .30*** 1

***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3.3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는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11, p < .001). 둘째,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46, p < .001). 셋째, 매개변수
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 p < .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가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지만 
그 크기가 작아졌다(c’=.11, p < .001). 이중문화 수용태
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
접효과는 .10(a×b=.46×.19)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트
스트래핑(bootstapping)을 통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계수가 
하한값 .06과 상한값 .11으로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아존중감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이중문화 수
용태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
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관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4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에서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을 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되
지 않도록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한 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수용성에 따라 이
들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 =41.48, p<
.001).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조절변수의 ±1SD)에서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37], 
모든 조건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variables Outcome variable(Self-esteem)
B S.E t

Gender .96 .35 2.73**
HES -.16 .24 -.67
SHP 2.44 .30 8.20***
AMF .84 .40 2.12*
BAA a .46 .04 10.63***

R-Squared=.21, F=47.24, p<.001
variables Outcome variable(Peer Relationship)

B S.E t
Gender -.30 .16 -1.83
HES -.02 .11 -.19
SHP .23 .14 1.60
AMF .67 .18 3.66***
BAA c’ .11 .21 5.34***
SE b .19 .02 12.38***

R-Squared=.27, F=55.90, p<.001
Mediating 
Variable Validation of significance for indirect effects 

SE effect BOOT S.E BOOT LLCI COOT UCLI
.09 .01 .06 .11

*** p<.0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variables B S.E t R-Squared F
Gender 1.16 .34 3.37***

.25 41.48

HES -.22 .23 -.93
SHP 2.32 .29 7.94***
AMF .71 .39 1.84

BAA(a) .34 .05 7.40***
MA(b) .42 .07 6.10***
a×b .04 .02 2.76***

*<.05, **<.01, *** p<.001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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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조절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조건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절효과에 의
한 변화 형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이 ±1SD 값일 때 자아존중감의 값을 fig. 
2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으면
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우 교우관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variables Moderating 
effect S.E t LLCI(b) ULCI(b)

MA
-1SD .23 .67 3.36*** .10 .36
Mean .34 .05 7.41*** .25 .44
+1SD .46 .06 8.22*** .35 .57

*<.05, **<.01, *** p<.001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simple 
regression lines according to the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ig. 2. Moder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in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다문화 수용성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산출한 결
과,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이 평균값과 
±1SD(표준편차)에서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
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
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3.5 이중문화 수용태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Preacher et al.[36]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
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moderated 
mediating effect)모형은 James & Brett[38]가 제안한 

용어이며, 매개변수가 갖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39]. 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에서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
계에서 다문화 수용성은 이들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4, t=2.75, p<.01), 자아존중감은 교우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 
t=12.38, p <.001). 이를 볼 때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자
아존중감을 매개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관계를 다문화 수용성이 조절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
로 다문화 수용성이 갖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평균값과 ±1SD(표준편차) 수준에서 모
두 조건부 값에 따라 나타나는 간접효과의 크기를 살펴
보았다[40]. 분석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 지
수는 .01이었으며, 평균값과 ±1SD(표준편차) 수준에서 
.00~.01로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
성 수준의 평균-1SD의 간접효과는 .06, 평균의 간접효
과는 .08, 평균+1SD의 간접효과는 .09로 자아존중감 수
준이 증가할수록 간접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ariables
outcome vaviable(Self-esteem)

B S.E t LLCI
(b)

ULCI
(b)

Gender 1.16 .34 3.37*** .48 1.84
HES -.22 .23 -.93 -.67 .24
SHP 2.32 .29 7.94*** 1.75 2.89
AMF .71 .39 1.84 -.05 1.47

BAA(a1) .34 .05 7.41*** .25 .44
MA(a2) .42 .07 6.11*** .28 .55

BAA×MA(a3) .04 .02 2.76** .01 .07
F=41.46, p<.001, R-squared=.25

variables
outcome variable(Peer Relationship)

B S.E t LLCI
(b)

ULCI
(b)

Gender -.30 .16 -1.83 -.62 .02
HES -.02 .11 -.19 -24 .19
SHP .23 .14 1.59 -.05 .51
AMF .67 .18 3.66*** .31 1.03

BAA(c') .11 .02 5.34*** .07 .16
SE(b1) .19 .02 .19*** .16 .22

Table 6.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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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우

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다
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교우관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
소년이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질수
록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Berry et al.[11], 신윤진ㆍ윤창영[12], 박
샤론[13]에서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이중문화 수용태
도와 교우관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면서도, 자아존중감을 통해 교우관계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확인된 박소영[17], 박지연
[18], 송영명과 이현철[19], 김수지[20]의 연구결과를 지
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
용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
들 관계는 다문화 수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홍순혜와 이숙영[26]와 김혜영[27]에서 다문화 수
용성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볼 
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자아존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사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다소 낮
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이 높으면 자아존중감에 보다 강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다문화 수용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
록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독립변수인 이중
문화 수용태도가 종속변수인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가운데,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조절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
계에 있어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자신과 사회문
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지닌 것
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 및 전
반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중적인 문화경험을 긍정적이고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
는 태도 및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담 및 교
육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된다.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중문화 적응에 있어서의 스트
레스를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진 청소년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또래관계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문화이해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이 효과적인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교우관계 지원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 및 또래들 모두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교
육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잘못된 편견은 다문화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
제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조차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자아존중감도 낮고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자
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교우관계 증진을 도

F=55.90, p<.001, R-squared=.27

mediating variable
validation of significance for 

indirect effect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 .04 .02 .01 .08
Mean .07 .01 .04 .09
+1SD .08 .01 .06 .11

*<.05, **<.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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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또래들의 동반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기는 또래부터의 수용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또래부
터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발달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의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 학교사회
복지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
의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또래집단프로그
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래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
존중감 및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고, 다문화 수용성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교
우관계 간의 매개적인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진 의의가 있지
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
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유용하나, 표집된 대상 대다수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
정의 자녀가 다문화 청소년 인구 분포에서 다수를 차지
한다고 해도,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살
펴보기에는 다소 제한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
정의 자녀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 청소년, 중
도입국 청소년 등등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
경을 고려하여 이들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는 횡단적으로 살펴보았기에 
청소년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에 따른 변화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의 관계에서의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비롯하여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아 이들 변인의 변화궤적
을 밝힌다면,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특성을 보다 반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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